
STX에너지, 오릭스가 경영권 승계
주식 2700억원 수준 전량 오릭스에게 매각 … 조선업 중심으로 개편

STX가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STX에너지의 지분을 일본계 금융그룹 오릭스(Oryx)에

게 전량 매각한다고 7월1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STX에너지의 경영권이 오릭스로 넘어가게 됐다.

매각 예정일은 7월18일로 STX가 보유하고 있는 STX에너지의 지분 43.2%인 510만3101주이고 매각대금은

27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TX는 2012년 12월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STX에너지의 지분 43.1%를 오릭스에게 넘기고 3600억원의 투

자를 유치했으너 그룹의 유동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일부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STX와 오

릭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오릭스는 부실경영과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STX와의 지분을 조정하기 위해 제3기관에 재평가를 맡기기를

요구했으나, 최근 2700억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STX가 보유한 잔여지분을 전량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STX 관계자는 “오릭스 측도 STX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일정부분 양보해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었다”

며 “옛 계약대로라면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받을 금액이 27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TX그룹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STX는 조선업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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